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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출권거래제 개요

⚫ “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”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ETS는 로드맵에 기반하여 배출허용총량(Cap)을 설정

⚫ 기업은 Cap을 한도로 배출하기 위하여, 내부감축 또는 배출권을 거래(Trade) 할 수 있음

➔ 배출권거래제 : ETS(Emission Trading Scheme) 또는 Cap & Trade

배출권 총수량
=

배출허용총량
+

배출허용총량外 예비분

30억 8,226만톤 30억 4,826만톤 3,400만톤

∥ ∥

사전할당량 시장안정화조치용도 예비분

29억 210만톤 1,400만톤

+ +

기타 용도 예비분
(사후할당분)

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
용도 예비분

1억 4,616만톤 2,000만톤

• 배출허용총량 = 로드맵 목표 × ETS 배출량 비중

• 사전할당량 = 무상할당분 + 유상할당분*

* 유상할당 : 무역집약도 및 비용발생도를 감안, 

탄소누출영향이 없는 업종 배출량의 10%

• 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 : 가격급등 등 위급상황

발생시 추가 할당분

• 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 용도 예비분 : 공적금융기관

등 시장조성자 및 제3자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

저해 방지에 활용

<제3차 계획기간(2021~2025) 기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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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ETS 대상업체

⚫ 3차 계획기간에는 총 684개 업체가 ETS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되었으며, ETS 커버리지는 약 73%

- (할당대상업체 기준) 배출량 12.5만tCO2eq 이상인 법인 또는 2.5만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소유한 법인

- (ETS 커버리지) 국가 배출량 중 ETS 할당대상 업체의 배출량 비중

⚫ 산업부문에는 467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며, ETS 커버리지는 약 87% ➔ ETS가 산업부문의 대표적인 감축 수단

- 산업계에 열을 공급하는 ‘산업단지 업종(18개 업체)’은 ETS에서 전환부문에 속해 있으나, 로드맵상 산업부문에 속해 있어 포함

34.0%

17.5%

12.5%

9.7%
5.4%

4.5% 3.2% 2.7% 2.0% 1.3% 1.1% 1.1% 1.1% 1.0% 0.8% 0.8% 0.6% 0.3% 0.3% 0.1%

산업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

• ETS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억 3,000만tCO2eq
•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, 정유, 반도체, 산업단지, 디스플레이, 비철금속, 제지 등 상위 9개 업종이 산업부문 배출량의 91.5% 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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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방식 (1/4)

⚫ 할당방식은 기업의 감축 투자 의사결정을 유인하는 핵심 요소

- 과거 배출량 ≒ 할당량 : 감축 유인 없음

- 과거 배출량 > 할당량 : 소극적 감축 유인 (효율 개선 등)

- 과거 배출량 >> 할당량 : 적극적 감축 유인 (에너지원 교체 등 근본적 개선)

⚫ 사전할당

- 기준연도의 실적을 기반으로 계획기간 전체(5년)의 할당량을 사전에 할당

⚫ 추가할당·할당취소

- (추가할당) 사전할당 때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, 법적의무준수(제약발전, 집단에너지 열공급 증가, 항공기 안전운항, 

공공하수 개선),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(대중교통, 가연성 폐기물 사용) 등이 있을 경우

- (할당취소) 가동률 감소 등으로 사업장 배출량이 할당량의 50% 이하로 감소 등

- (기타) 국가 목표 변경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직권에 의한 추가할당/할당취소

업체별 할당량 업체별 할당신청·인정량 조정계수 무상할당비율= X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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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방식 (2/4)

업체별 할당량 업체별 할당신청·인정량 조정계수 무상할당비율= X X

• 업체별 할당량은 GF(Grandfathering, 과거 배출량 기준) 또는 BM(Benchmark, 배출효율 기준)으로 산정

- (할당신청량 산정 기준) GF : 과거 배출량 vs  BM : 과거 제품생산량 X BM계수

• 정부는 감축유도를 위해 BM 할당을 지속적으로 확대 (3기 기준 배출량의 65% → 4기 기준 75% 이상 목표)

BM

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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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방식 (3/4)

업체별 할당량 업체별 할당신청·인정량 조정계수 무상할당비율= X X

• 할당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전할당량과 업체들이 신청한 양을 맞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값
(업체들은 “조정계수 = 감축률”로 인식)

• [참고] 3차 계획기간(1단계, ‘21~’23 기준) 부문별 조정계수

할당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전할당량

부문에 포함된 업체들의 할당신청·인정량 합계
조정계수 =

구분
전환

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·기타
전환 일반 전환 기타 산업단지

조정계수 0.88 0.84 0.91 0.96 0.90 1.00 0.80 0.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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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방식 (4/4)

업체별 할당량 업체별 할당신청·인정량 조정계수 무상할당비율= X X

• 배출권거래제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유상할당이 기본이나, 업종의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100% 무상할당을
줄 수 있는 업종을 선정(무상업종), 그렇지 않은 업종(유상업종)은 무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 (3기, 90%)

- 100% 무상할당 업종 산정기준 :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≥ 0.002

- 특례 : 학교, 병원, 지자체, 대중교통, 집단에너지(‘21~’23년에 한함)은 평가에 관계없이 무상할당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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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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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
용

발
생

도

무역집약도

무상업종
(100% 무상할당)

유상업종
(90% 무상할당)

69개 업종 중 28~29개 업종
철강, 시멘트, 정유, 석유화학, 반도체 등

69개 업종 중 40~41개 업종
발전, 가스공급, 자동차, 서비스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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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출활동별 배출량 비중

⚫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%가 에너지 사용(고정연소, 외부전기 등)으로 인한 배출이며, 26.1%가 공정배출

⚫ 고정연소 에너지 사용량 : 부생연료 > 석탄 > 부생가스(철강업종) > LNG  // 배출량 : 부생가스(철강업종) > 부생연료 > 석탄 > LNG

고정연소, 

44.6%

외부전기, 

25.1%

외부열(스팀), 

2.0%

기타(폐기물), 

1.5%

공정배출, 

26.1%

이동연소, 0.3%
탈루배출, 0.17%

기타, 0.23%

에너지사용
(73.2%)

산업부문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

(1억 4,800만톤)

(8,300만톤)

(8,700만톤)

(출처 : 감축기술 혁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발전방안 연구)

16%
11%

20%
22%

2%
2%

3%
0%

40%

25%

17%

39%

2% 1%

TJ TCO2

연료종류별 사용량 및 배출량

LNG 등

석탄 등

중유

바이오

부생연료

부생가스(철강)

폐기물

51.3

89.8

71.0

1.4

49.1

175.5

52.1

연료원
배출계수

(tCO2e/TJ)

LNG, LPG, 휘발유,경유 등

유연탄,무연탄,코크스 등(3,300만톤)

(5,800만톤)

정유/석유화학이 93% 차지

COG, BFG, LD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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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 배출 특성 (석탄사용, 공정배출)

⚫ (고정연소 중 석탄 사용) 산업단지 열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 등에서 석탄 사용

⚫ (공정배출) 철강, 시멘트, 정유, 반도체, 디스플레이 업종이 전체 공정배출의 92%(8천만톤) 차지

- (철강) 일관제철 2개사의 철광석 환원제로 사용하는 석탄이 94% 차지 (Fe2O3 + 3CO → 2Fe + 3CO2)

- (시멘트) 석회석 소성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(CaCO3 → CaO + CO2)

- (정유) 촉매재생(C + O2 → CO2) 및 수소제조(CH4 + 2H2O → 4H2 + CO2) 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

- (반도체/디스플레이) 온실가스인 불소가스(F가스) 사용

산업단지, 

40.1%

시멘트, 32.9%

석유화학, 

11.0%

비철금속, 7.4%

정유, 6.0% 기타, 2.7%

산업부문 석탄 사용 주요 업종

철강, 41.9%

시멘트, 29.2%

정유, 12.1%

반도체, 4.9%

디스플레이, 

4.2%

기타, 7.7%

공정배출 발생 주요 업종

(출처 : 감축기술 혁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발전방안 연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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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미래상

에너지
사용

(73%)

공정 배출
(26%, 8,700만톤)

외부 전기
(25%, 

8,300만톤)

연소 활동
(45%, 

1억4,800만톤)

현재 2050년 탄소중립

•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 배출계수(tCO2eq/MWh)가 감소

• 최종적으로 발전부분의 탄소중립에 따라 탄소 무배출 전기 사용

• 전기化가 가능한 설비는 전기로 교체 & 탄소 무배출 전기 사용

• 전기化가 어려운 설비는 수소/바이오 등 탄소 무배출 연료로 전환

(기타 고려사항)

• 석탄 등 배출계수가 높은 연료(3,300만톤)는 단기간에 청정연료로 교체

• 고정연소 중 40%(5,800만톤)는 철강업종 부생가스(COG, BFG 등) 연소로
인한 배출이며, 수소환원제철 도입시 미발생. 다만, 대체 연료 필요

• (철강업종) 수소환원제철 도입시 감축 가능

• (시멘트) 부원료 사용 확대, CCUS 적용 필요

• (정유) 수소생산 방식 개선(개질→수전해) 등

• (반도체/디스플레이) GWP가 낮은 가스로 교체, 처리설비 설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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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가 온실가스 목표 상향조정을 통한 ETS cap 강화

⚫ 기업별 할당량의 전반적인 수준은 ETS cap과 연동 (ETS Cap이 축소되면, 조정계수가 하락하여 기업별 할당량 감소)

⚫ ETS cap은 국가 온실가스 목표와 연동 (국가 온실가스 목표가 강화되면, ETS cap이 축소)

⚫ 현재 산업부문의 감축률은 타 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, 이로 인해 산업부문의 ETS 조정계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

⚫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, 중간 단계인 현행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향 조정 필요

구분
목표배출량 (백만tCO2eq) ‘18~’20 평균 대비

2030 감축률’18~’20 평균 2030

전환 244.2 192.7 21.1%

산업 405 382 5.7%

건물 152 133 12.5%

수송 94 74 21.3%

폐기물 15.1 11 27.2%

국가 전체 691 536 22.4%

< 부문별 2030 감축률 >

(출처 :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(수정안), ’18.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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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BM 할당방식 확대와 BM계수 수준 강화를 통한 감축유도 촉진

⚫ BM 할당방식은 온실가스 배출효율(원단위)에 따라 인센티브/페널티를 부여하여, 감축을 촉진하는 할당방식

- GF 할당방식은 과거의 배출량을 모두 인정해 주어, 조정계수 이외의 감축부담 없음

⚫ BM 할당방식이 적용가능한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BM을 적용하고, 할당의 기준이 되는 BM계수를 상향조정

- (현행 BM계수) 대상업체의 평균 원단위 vs  (EU-ETS의 BM계수) 상위 10% 수준

업체명 A       B        C       D       E        F       G       H        I        J         K       L       M 업체명 A       B        C       D       E        F       G       H        I        J         K       L       M

온
실

가
스

배
출

원
단

위
(t

C
O

2
eq

/제
품

생
산

량
등

)

감축압력 기업 감축압력 기업

BM계수 평균수준

BM계수 상향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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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접배출(외부구매전기) 규제 제외

⚫ 탄소 중립에 따라 전기의 배출계수가 ‘0’이 되면, 간접배출은 자동으로 규제에서 제외

- EU-ETS는 발전업종에 대해 100% 유상할당을 시행하고 있고, 산업계는 탄소비용이 반영된 전기를 사용하므로 ETS에서 전기 제외

⚫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산업계 연소시설의 전기化가 병행되어야 하며, ETS가 이러한 전기化를 저해해서는 아니됨

⚫ 다만, 현 시점에서 전기를 ETS에서 제외하고 급격한 전기化가 진행되면 국가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

있으므로, 적절한 시점에서 전기의 ETS 제외 검토 필요

• 현행 전력 배출계수 수준에서, 화석연료 →전기 전환은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활동

• 현행 0.46 tCO2eq/MWh 수준인 전력 배출계수가 0.2 수준으로 하락하여야, 전기化로 인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유지

• (다만, 차량의 경우 내연기관의 효율이 낮아, 현 시점에서 전기자동차 교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가능)

Output 변환설비 Input 온실가스 배출량

열 0.9TJ

LNG보일러 효율 90% LNG 1.0TJ 56.1톤 (배출계수 56.1톤/TJ)

전기보일러 효율 90% 전력 1.0TJ (=278MWh) 127.9톤 (배출계수 0.46톤/MWh)

2.3배



17Copyright ⓒ 2021 ECO&PARTNERS 2℃ Co., Ltd., All Rights Reserved.

4. 탄소중립 기업 증가에 따른 단계적 무상할당 폐지 (100% 유상할당 시행) 

⚫ 현재 유·무상 업종의 구분 기준은 무역집약도 및 비용발생도를 고려

⚫ 향후 탄소중립을 실천한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할 경우, 배출량 기준으로 인해 ETS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가능

⚫ 동종업계 내 탄소중립 실천 기업은 ETS에서 제외되어 감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지고, 

탄소중립 미실천 기업은 ETS에서 여전히 무상할당을 받게 될 경우,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

⚫ 현행 업종별 “무역집약도&비용발생도” 기준을 향후 업종별 “탄소중립 기술 도입 여건”에 따라 개선 필요

•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될 경우, 
“ETS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” 또는 “100% 유상할당과 유사한 탄소세로 전환”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… 

• 탄소중립은 순배출량을 ‘0’으로 하는 것이며, 흡수량에 상응하는 국내 배출량은 여전히 존재

• 지속적인 탄소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배출량 한도(Cap)에 대한 관리가 필요

• 탄소세를 통해 Cap을 달성하기 위해서는, 수시로 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 발생

• 따라서, 탄소중립이 되더라도 국내 배출량을 Cap으로 하는 ETS(유상할당 100%)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음



우리는 혁신적 지성과 협력적 행동을 통해 전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한다.
We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global sustainability through our innovative intelligence and cooperative action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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